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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, ‘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�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’ 참가�


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일(목), 2024년 KT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고 전년도 기금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등 관련 논의를 이었다. ��양측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첫 상견례 자리라는 점을 인식, 큰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는 중요도 높은 사안이니만큼 노와 사를 떠나 취지에 맞는 협의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다졌다. ��KT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대표위원인 노동조합 유희수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조합원을 위한 KT복지기금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려면, 엄격히 정관과 세칙에 준하 는 방식으로 협의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”고 전제한 뒤 “재무감각을 겸비한 위원 들로 협의회가 새로 꾸려진 만큼 초심을 되살려 실무적인 논의 후 노사간 교집합을 이끌어내자”고 강조했다.  ��향후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본방향을 큰 틀에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나눠, 적정 규모의 출연 금액을 결정하고 복지기금 기본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갈 방침이다. 


�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광화문사옥 어린이집 설치 이행 관련해서도 ‘조합원 요구 등을 고려해 노동 조합과 함께 논의하여 어린이집 세부사항을 결정 하자’는 회사의 제의를 수락했다. ����노동조합은 5월 1일(수) 오후 2시, 여의도 국회 앞에서 ‘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’를 진행했다. ��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“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 결단을 보여 줬다”며 “이는 불통의 정부, 독주의 정부라는 오만을 버리 라는 국민의 명령”이라고 밝혔다.  ��김위원장은 또 “정부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는 것뿐” 이라 며 “만약 과거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더 처절 한 민심의 철퇴를 마주하게 될 것”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. 한편 한국노총 16개 시도 지역 본부도 각각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.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








2024년 KT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�노동조합, “취지와 목적 살려 협의회에서 모든 의사결정 이루어져야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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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일 (목)








